
년 오키나와1945

김사무엘 선교사- -

오사까 온누리교회 목사 현 한국 선교부 대표 온누리 세계선교훈련센터 원장, ,

년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여 일본 본토를 향한 공격을 진행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1945

소개합니다.

미군들이 반얀 나무와 야자수에 들러 쌓인 한 촌락에 진입하자 두 사람의 노인이 길에 서서

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며 무엇인가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였습니다.

긴장해서 선두에 섰던 군인은 두 사람에게 손을 들도록 명령을 하고 통역관을 불러 그 내용

을 알아보았습니다.

이 사람들은 이 미군들이 모두가 크리스천인줄 알고 환영하고 있으며 한 분은 마을의 촌장,

이고 또 한 분은 학교 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.

이들이 안내하는 마을에 들어가자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있고 전쟁 속에 있는 마을이라고 생

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 한 노인이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. .

년 전 한 사람의 미국인 선교사가 일본으로 가는 도중 시마부꾸로라는 이 마을에 들려30 , ,

단기간 머무는 동안 두 사람이 회심을 하였습니다.

선교사는 그들에게 몇 곡의 찬송가와 일본어 성경을 남겨두고 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

당부했습니다.

그 이후로 년 간 그들은 주위에 아무도 믿는 다른 기독교인이 없기에 자기 스스로 성경30 ,

만을 읽고 인도하시는 대로 마을을 운영하여 지금은 훌륭한 민주주의 공동체를 이루어 놓,

았습니다.

이 마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사람의 첫 회심자가 성경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

의 가르침대로 마을의 모든 규례를 만들었고 성경 안에서 한 인격을 발견하고 그 사람답게,

모든 촌민들이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.

그들은 십계명을 그 마을의 법으로 삼았고 산상수훈을 사회의 도덕으로 삼았습니다, .

두 노인중의 한 분인 키나 는 학교의 교장으로서 모든 학생들에게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‘ ’

읽게 하였고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.

촌장으로 있는 나카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곧 그 마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.

이 마을의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온 지 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 인30 , ,

간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그 결과 감옥이 없는 마을 매춘이나 술, ,

취함 이혼등이 전혀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, .

며칠 후 이 미군들은 그들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나카무라 촌장의 집에서 모두 찬송가.

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유한 예배형식을 가지고 있었으.

며 선교사가 남겨준 두 곡의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, .

우리 찬송가 장인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와 장인 만유의 주재 였습니다36 48 .“ ” “ ”

그리고 모두 함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긴 기도시간을 가진 후 마을의 문제들을 의논하기 시

작했습니다.



촌장인 나카무라는 문제마다 그 회답을 성경에서 얻고자 함께 말씀을 읽고 해결 방안을 찾

아냈습니다.

년 오직 한 권밖에 없는 그 성경을 사용해 왔기에 색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각 페이지마30

다 다 헐어서 마모되어 있었습니다.

오직 한 권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해온 두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진 하나님

의 나라였습니다.

그 미군들이 그 마을을 떠날 때 두 노인은 선교사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이야기를

전해 주었습니다.

이 책을 공부하게 그리하면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이요 믿음이 강해지면 모든 것! ,“

이 다 강해질 것이요.”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